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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간접적 시각적 노출이 유아기 건강한

채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
†

주 정 현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음식의 시각적 노출이 아동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첫째, 시각적 노출 프로그램 전후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둘째, 집단 간의 노출 프로그

램의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셋째, 아동의 기존 섭취 빈도에 따라 노출 프로그램의 효과 차

이가 나타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24개

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채소의 실물을 사용한 직접 노출과 사진을 사용한 간접

노출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후, 두 경우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

과, 노출의 형태와 상관없이 직접적 및 간접적 시각적 노출의 두 집단 모두에서 노출된 채소의

실제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출되지 않은 채소에서도 섭취량의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직접

노출 집단의 증가량이 간접 노출 및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 기존의 섭취 빈도를

기준으로 노출 효과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기존 섭취 빈도가 낮은 집단에서 직접 노출 프로그램

전후의 섭취 변화가 유의미하였으나, 섭취빈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적 노출이 섭취 행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아동의 실제

적인 섭취량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실물이 노출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기존의 섭취

빈도에 따라 반복적 노출의 효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편식, 유아기 채소 섭취, 반복 노출, 시각적 노출, 직접 노출, 간접 노출

†이 논문은 주정현의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이 논문은 BK21플러스사업(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심리과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정경미,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Tel:02-2123-7536. E-mail:kmchu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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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는 성장과 발육이 왕성해지고, 여러 가지

운동 기술이 발달하는 시기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영양분의 섭취가 중요하며, 점차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유형이 다양해지는 시기이다(Wright,

Parkinson, Shipton, & Drewett, 2007).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다양한 식사 문제를 보이는 경

우가 많으며(Linscheid, 2006), 그 중 편식은 유아

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식사 문제 중 하나

이다(Bryant-Waugh, Markham, Kreipe, &

Walsh, 2010). 유아기의 편식 행동은 적절한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의 고른 섭취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빈혈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Black & Hurley,

2007).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식사 습관은 이후

의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Ireton & Guthrie, 1972),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Lederman et al., 2004). 따라서 유

아기의 편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동기의 건

강 상태 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점

(Cooke & Wardle, 2005)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편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편식이 기질

과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한다(Carruth, Ziegler, Gordon, & Barr, 2004;

Cooke, Haworth, & Wardle, 2007; Pliner &

Loewen, 1997; Wardle & Cooke, 2008). 기존 연

구들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어려운 기질적인 요소

보다는 환경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 편식에 대

한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탐색하였는데(Wardle &

Cooke, 2008), 그 예로는 반복 노출(Sullivan &

Birch, 1994; Wardle, Herrera, Cooke, & Gibson,

2003), 연합(Havermans & Jansen, 2007), 모델링

(Birch, 1980; Harper & Sanders, 1975; Hobden

& Pliner, 1995), 보상(Newman & Taylor, 1992;

Wardle et al., 2003b)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반복 노출은 유아

기 편식이 새롭고 낯선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

(food neophobia)과 관련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Cooke, Wardle, & Gibson, 2003; Coulthard &

Blissett, 2009; Galloway, Lee, & Birch, 2003). 유

아기 편식은 주로 채소나 과일에 두드러지게 관

찰되며(Cooke, Carnell, & Wardle, 2006; Jacobi,

Agras, Bryson, & Hammer, 2003), 낯선 음식에

대한 거부 행동은 만 2세 전후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는데(Cashdan, 1994), 보통 만 4세에서 6세

까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Heath, Houston-

Price, & Kennedy, 2011).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

에게 기존의 노출 경험과 관련된 음식의 친숙도

(degree of familiarity)는 음식의 선호도와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errish

& Menella, 2001; Wardle et al., 2003b). 많은 연

구들은 음식의 친숙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

복적인 노출이 가장 효과적이며(Sullivan & Birch,

1990; Wardle, Cooke, Gibson, Sapochnik,

Sheiham, & Lawson, 2003), 유아의 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며 효과적인 전략으로

반복 노출을 제시한다(Birch & Marlin, 1982;

Birch, McPhee, Shoba, Pirok, & Steinberg, 1987;

Pliner, 1982; Sullivan & Birch, 1994; Wardle et

al., 2003a, 2003b). 특히 반복 노출은 어린 시기에

이루어질수록(Cooke, 2007), 더 빈번할수록(Birch

& Marlin, 1982; Birch et al., 1987; Sullivan &

Birch, 1990), 그리고 기존의 편식의 심각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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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Cooke, Haworth, & Wardle, 2007) 더 효

과적이라고 보고된다. 또한 음식의 맛(Mennella

& Jagnow, 2001), 질감(Henriques, King, &

Meiselman, 2009), 색깔(Addessi et al., 2005), 모

양(Tuorila, Meiselman, Bell, Cardello, &

Johnson, 1994) 등의 노출이 음식의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의 색깔이나 모양은 맛이나 질감을 경험하

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접하는 시각적인 자극으로,

놀이, 요리, 원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손쉽게

노출이 가능하여 음식 선호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Heath et al.,

2011; Heim et al., 2009; Morris & Zidenberg-

Cherr, 2002). 또한 기존 연구들은 영상매체를 통

한 노출이나(Halford, Gillespe, Brown, Pontin, &

Dovey, 2004; Lewis & Hill, 1998; Story &

French, 2004), 특정 채소나 과일의 사진으로 만들

어진 그림책(Heath et al., 2010; Houston-Price,

Burton et al., 2009; Houston-Price, Butler, &

Shiba, 2009) 등 시각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간

접적인 노출도 해당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임

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노출은 반복

사용이 가능한 교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손쉽

게 적용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Heath et al., 2011; Houston-

Price et al., 2009b), 맛의 노출과 같이 강제적인

음식 섭취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Carruth &

Skinner, 2000) 치료자나 양육자가 임상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식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음식의 맛에 대한 반복노출이 아동의

실제적인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Birch & Marlin, 1982; Birch et al., 1987;

Lakkakula, Geaghan, Zanovec, Pierce, & Tuuri,

2010; Sullivan & Birch, 1990; Wardle et al.,

2003b)와는 달리 시각적 노출이 음식의 선호도뿐

만 아니라 편식 행동 중재의 궁극적 목표인 “실제

음식 섭취”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극소

수이며,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한다.

Birch와 그의 동료들은(1987) 채소의 실물을 사용

하여 채소에 대한 시각적 노출(visual exposure)

과 맛보기 노출(taste exposure) 간의 효과를 비

교하였는데 시각적 노출의 경우 음식을 시각적으

로만 판단하게 했을 때에는 선호도가 증가하였지

만, 음식의 맛을 보고 난 이후 판단하게 하였을

때에는 음식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Houston-Price와 그의 동료들

(2009b)은, 그림책을 통한 간접 노출을 독립변인

으로 하여 섭취량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이미

아동에게 익숙한 채소의 경우에는 노출 이후 실

제 섭취량이 변화하지 않았지만, 생소한 채소의

경우에는 간접 노출 이후 실제 섭취량이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의 경우 시각적 정보

의 형태가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로 다르고,

Birch 등의 연구(1987)에서는 아동의 기존 섭취

빈도와 관련된 정보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두

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난 시각적 노출의 효과 차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요인의 탐색이 필

요하다.

국내 연구는 서구에 비해 연구 수나 내용 및

방법 측면에서 더 한정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유

아기 아동에게 편식이 빈번하고 심각하게 관찰되

는 섭취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으나(김혜진, 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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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최연호, 2008), 섭취 문제에 대한 중재연

구는 양소정, 정경미(2007)가 극심한 편식을 보이

는 아동 2명을 대상으로 행동치료를 제공한 사례

가 유일하다. 유아기 영양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

은 영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 활동이나(김수

영, 김희섭, 2009) 채소 재배 활동(박성현, 허무룡,

2009), 놀이 활동(양일선, 김은경, 배영희, 이소정,

안효진, 1993) 등이 아동의 편식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

들에서 아동의 편식 행동이나 음식의 선호도에

대한 측정이 모두 설문 검사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실제 섭취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놀이 활

동을 통한 음식의 시각적 노출이 실제 아동의 섭

취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

다. 둘째, 시각적 노출의 두 형태인 직접적인 노출

과 간접적인 노출 간의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 한다. 셋째, 직접 및 간접 노출 프로그램의 효

과가 아동의 기존 섭취 빈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유

아기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채소의 실물을 사용

한 직접 노출과 시각적 정보만을 담고 있는 간접

노출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후, 두 경우의 노출 전

후의 채소 섭취량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 및 수도

권 지역에 소재한 7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정상발달 아동 1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어린이집 아동

의 부모에게는 실험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

를 설명하는 동의서가 배부되었고, 부모가 동의서

에 동의한 아동 1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질병

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실험이 이루어진 날짜에

어린이집에 결석하여 사전 또는 사후 측정에 참

가하지 못한 아동 6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10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아 59명

(56.7%), 여아 45명(43.3%)이 실험에 참가하였으

며 아동이 어떤 실험 조건(직접 노출, 간접 노출

및 통제)에 참여하는 지는 어린이집 단위로 무선

으로 배정되었다. 실험 조건 별 참가아동의 연령

및 성별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참가 아

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지역 및 인원 규모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전체 참가 아동 중 90

명의 부모가 기본 정보 및 편식 유무, 특정 음식

의 섭취 빈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배부된 설문 자료에 응답하였다.

측정도구

섭식관련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김혜진 등

(2008)이 개발한 섭식관련 질문지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섭식문제 종류는

Babbit, Hoch와 Coe(1994)의 연구에 기초하여 기

술적인 특징들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동이

나타내는 섭식문제의 특징을 부모의 주관적 판단

에 기초하여 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총 문

항은 5개로 구성되었으며, 섭식문제 유무와 종류,

아동의 섭식문제에 대한 양육자의 대처행동과 생

각, 평소 아동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빈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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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만 3세
전체연령

24-29개월 30-35개월 36-41개월 42-48개월

직접 노출 남아 4 6 5 7 22(21.2%)

(n=39) 여아 3 4 3 7 17(16.3%)

간접 노출 남아 3 5 2 4 14(13.5%)

(n=30) 여아 2 3 6 5 16(15.4%)

통제 남아 4 6 5 8 23(22.1%)

(n=35) 여아 2 2 5 3 12(11.5%)

전체 18(17.3%) 26(25.0%) 26(25.0%) 34(32.7%)
104(100%)

(n=104; %) 44(42.3%) 60(57.6%)

표 1. 참가 아동의 연령 및 성별 분포

기관 지역 전체아동 전체교사 참가아동 참가교사

Y어린이집 서울시 중랑구 16 5 10 2

K어린이집 서울시 노원구 15 5 9 2

J어린이집 경기도 남양주시 35 8 30 4

B어린이집 경기도 남양주시 16 5 6 2

O어린이집 서울시 도봉구 18 5 14 3

M어린이집 경기도 과천시 195 30 29 4

C어린이집 서울시 동대문구 18 5 6 2

표 2. 참가 아동의 어린이집 정보

회 섭취량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예를 들어,

섭식 문제의 종류를 묻는 문항에서는 아동의 섭식

문제를 음식 거부, 편식, 씹기 장애, 문제 행동 등

으로 분류하여 심각도를 질문하였고, 섭취하는 음

식의 종류와 빈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평소 아동이

섭취하는 음식을 곡류, 과일, 채소, 유제품 등으로

분류한 후, 먹지 않음, 가끔 먹음, 자주 먹음, 매일

먹음 등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섭취행동질문지(Children’s Eating

Behavior Questionnaire, CEBQ). 아동의 평소

섭취 행동의 특성과 편식 행동의 유무를 파악하

기 위하여 Wardle, Guthrie, Sanderson과

Rapoport(2001)가 개발하고, 정경미와 주정현

(2012)이 표준화한 아동 섭취 행동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만 2세에서 9세의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검사로 부모 보

고에 기초하여 아동의 섭취 행동에 대한 특징을

파악한다. 본 척도가 측정하는 행동은 모두 8개의

범주로 음식 즐기기, 포만감에 대한 반응, 까다로

움, 음식에 대한 반응, 식사 속도, 음료 욕구, 그리

고 감정적 과식 및 소식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 중 까다로움 요인은 새롭고 낯선 음식을

거부하거나 다양한 음식을 즐기지 않는 편식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692 -

관련된 행동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까다로움

요인에 해당하는 5개 문항을 사용하여 아동의 편

식의 심각도를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1점부터 5

점까지 채점되고, 해당 요인의 평균 점수가 높을

수록 관련된 섭취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

한다. 검사 신뢰도는 정경미, 주정현(2012)의 연구

에서 .83으로,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식품 섭취 빈도 조사. 아동이 평소 어떤 채소

를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섭취 빈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식품 섭취 빈도 조사지를 제작하여 사

용하였다. 본 조사지는 실험에 사용된 4가지의 채

소를 포함하여 모두 21가지의 채소의 섭취 빈도

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에 사

용된 채소의 종류는 Hendy, Williams, Camise,

Eckman과 Hedemann(2008)의 연구와 김영혜, 강

유주, 이인선, 김향숙(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선

정하였다. 채소의 섭취 빈도는 임영과 오세영

(2002)의 반정량적 식품섭취 빈도조사지를 참고하

여 전혀 먹지 않음(1개월에 1회 이하), 거의 먹지

않음(1주일에 1회 이하), 보통(1주일에 2-3회), 자

주 먹음(1주일에 4-5회), 많이 먹음(1주일의 6회

이상 또는 하루에 1회 이상)의 5점 척도로 평가하

였다. 설문지에 언급된 채소 이외에도 아동이 자

주 섭취하는 채소가 있을 경우 그 빈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타 응답 란을 두었다.

채소 섭취량 측정. 시각적 노출 이전과 이후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실제 채소 섭취량(단위, 섭취한 채소 개수)을 측

정하였다. 섭취량 측정은 참가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개별

적으로 실시하였고, 측정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임상심리학 석사과정생 3인으로, 사전에 측정 절

차 및 기록 방법에 대해 훈련받은 후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참가 아동의 섭취 행동을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채소는 전문가 조언 및 실험

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 3가지 기준에 따라 채

소를 선정하였다; 1) 4가지 서로 다른 채소류(菜

蔬類)에서 한 가지씩, 2) 가정에서 쉽게 접근이 가

능하고 맛이나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 유아가 섭

취하는 데 거부감이 없는 채소, 그리고 3) 모양이

나 색깔 등 시각적 정보의 유사성이 적은 채소.

이 기준에 따라 브로콜리(화채류), 양상추(엽채

류), 당근(근채류), 오이(과채류)의 4가지 채소를

실험자극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섭취량

의 측정이 용이하고, 참가 아동들이 씹고 삼키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채소를 1g씩 작은 조각

으로 나누어 제공하였으며, 이 채소들을 일반적으

로 섭취하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브로콜리는

색깔과 모양의 변화가 없도록 데쳐서 사용하고,

나머지 채소는 익히지 않은 생채소로 사용하였다.

채소는 지름 11cm의 흰색 플라스틱 접시에 각각

담겨져 참가 아동에게 제공되었다.

실험자는 실험 자극으로 선정된 4가지의 채소

를 각각 서로 다른 접시에 5개씩 담아(채소 종류

별로 5g씩 총 20g) 참가 아동에게 제시하였다. 4

개의 접시를 일렬로 제시하였으며, 좌우에 따른

순서는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자는 자극 제시와

함께 ‘네가 좋아하는 채소를 한 입 먹어보자’라는

동일한 지시를 주었고, 아동이 선호하고 원하는

채소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지시하되, 다른

제재나 지시는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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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는 아동이 최초로 지시를 받은 시점부터

20초간 아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지시

어를 반복하였다. 지시 반복 이후에도 20초간 아

무런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지시어를 다시 한

번 반복하였으며, 이후에도 20초간 행동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제공된 채소를 치운 후 30초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같은 측정 절차를 반복

하였다. 30초의 휴식 시간 이후에도 또 다시 20초

간격으로 3번의 지시가 반복되는 동안 아무런 행

동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다시 한 번 같은

길이의 휴식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동일한 측정

절차를 반복하였다. 실험자는 최초의 지시 이후

아동이 음식 섭취 행동이 보일 경우, 별도의 추가

지시 없이 행동을 기록하였으며, 아동이 섭취한

채소의 종류와 개수, 섭취 순서 등을 기록하였다.

처음의 섭취 행동 이후, 연속적으로 다른 채소의

섭취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20초간 행동 변

화를 기다린 후 지시어를 다시 한 번 반복하였으

며, 이후의 측정 절차는 섭취 행동의 유무에 따라

위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그림 1). 실험자는 아

동의 섭취 행동 유무에 따라 지시어를 반복할 경

우 이를 별도로 기록하였다.

아동 1인당 측정 시간은 총 5분으로 제한시간

이전에 모든 음식을 섭취한 경우는 섭취에 소요

된 시간을 함께 기록하였다. 또한 아동이 음식을

섭취하지는 않았으나 음식을 만지거나, 입에 대거

나 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기록하

였으며, 섭취한 음식을 뱉거나 구역질 하는 경우,

실험 도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우는 등 섭취와 관

련된 문제행동은 별도로 기록하였다. 측정은 1일

1회, 오전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총 4번(프로그램

사전 측정 2회, 사후 측정 2회)의 측정이 나흘에

걸쳐 이루어졌다. 두 번에 걸친 섭취량의 평균값

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아동의 최대 섭취량은 1

회당 20개, 최소 섭취량은 0개로 나타났다.

절차

이 연구는 본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epartment Review Committee)

의 승인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연구는 크게 사전

측정, 반복 노출, 사후 측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채

소에 대한 반복 노출은 피험자 간 설계로 직접

노출, 간접 노출, 통제 집단의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직접 노출 프로그램과 간접

노출 프로그램은 참가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

의 담임교사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매일 10분씩,

오전 시간에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실

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 1인당 학

생 수는 만 2세의 경우 교사 1인당 5명, 만 3세의

경우 교사 1인당 7명-8명이 참가하였다. 반복 노

출이 유의미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8회 이상의 노출이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

구에 따라(Cooke, 2007; Heath et al., 2011;

Sullivan & Birch, 1990) 본 프로그램에서의 노출

횟수는 10회로 설정하였다.

사전 측정. 반복 노출 프로그램 이전의 채소 섭

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틀에 걸쳐 총 2회의

사전 측정이 이루어졌다. 측정 절차는 실험 방법

에 제시된 행동 측정 방법과 같다. 실험자는 첫

측정일 이전에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통하여 참가

아동의 부모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배

부하였으며, 사전 측정을 위해 어린이집에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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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소 섭취량 측정 절차

였을 때 아동의 기본 정보 및 편식 문제의 유무,

특정 음식의 섭취빈도 및 선호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두 번에 걸친 사전측

정을 통해 관찰된 섭취량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

용하였으며,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측정

당일에 어린이집에 결석하여 한 번만 측정이 이

루어진 경우, 1회의 측정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n=9). 연구자는 사전 측정 이후, 반복 노출 프로

그램이 진행되기에 앞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노출 프로그램의 교구와

일정표,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진행 절

차와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담임교사는 프로그램

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1) 프로그램은 매일

동일한 시간(오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 2) 프로그

램은 매일 동일한 길이(10분)로 이루어져야 할 것,

3) 선정된 두 개의 실험 자극이 동등한 수준으로

노출되어야 할 것, 4) 모든 아동이 비슷한 참여도

로 프로그램에 함께할 것 등을 교육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의 날짜, 시간, 길이, 참가아동의 수, 관여

도 및 문제행동의 유무 등을 기록하도록 교육받

았다.

반복 노출 프로그램. 직접 노출의 경우, 측정에

사용된 4가지의 채소 중 무선으로 2개의 채소를

선정하여 실험 자극으로, 그 외의 2개의 채소는

통제자극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직접 노출 프

로그램에 참가한 아동 중 10명은 오이와 양상추

를 노출자극으로, 브로콜리와 당근을 통제자극으

로 사용하였으며, 29명은 당근과 양상추를 노출자

극으로, 브로콜리와 오이를 통제자극으로 사용하

였다. 아동은 노출자극으로 선정된 채소에 반복적

으로 노출되었으며 노출 자극으로 사용되는 음식

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와 별도로 연구자는

선정된 채소를 구매하여 매 1회씩 2주간 어린이

집 담당 교사에게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연구자가 제공한 매뉴얼

에 따라 채소의 실물을 아동들이 다루기 쉬운 크

기로 자르거나 또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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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목 준비물 내용

1 냠냠 맛있게 먹어요
채소,

얼굴그림판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는 동물 얼굴 그림판의 구멍 안으로 작

게 잘라진 채소를 집어넣기

2 채소로 얼굴 만들기 채소, 종이
채소를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채소 조각으로 눈, 코, 입, 귀, 머리

등을 표현하여 붙이기

3 스티커로 채소 꾸미기
채소,

스티커

다양한 단면으로 자르거나, 자르지 않은 통으로 된 채소 위에 다

양한 스티커를 붙여 꾸미기

4 싹둑싹둑 채소 자르기
채소,

플라스틱칼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아동이 직접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채소를 자르기

5 채소 낚시
채소,

종이컵

종이컵을 연결하여 만든 장난감 낚싯대를 이용하여 작게 잘라진

채소를 건져 올리기

표 3. 직접 노출 프로그램

연구자는 유아기에 채소를 사용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5회기의 직접

노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표 3). 본 프로그램

은 소아과 전문의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저술한

영유아 생활놀이 지침서(Kato, Ishino, Aoyama,

& Fujimoto, 2010/2011)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참가 아동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

육교사 두 명에게 프로그램의 난이도 및 용이성

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프로그램은 오전 보육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5회기의 프로그램

이 동일한 횟수로 각각 2회씩 반복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제공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10회의 프로그램 중 1회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소요 시간,

아동의 참여도, 담임교사의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을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

가 아동은 채소를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등

반복적인 노출을 경험하였다. 모두 39명의 아동이

참가하였으며, 각각의 아동은 10일 간 5회기의 프

로그램을 2회씩 반복하여 참가하였다.

간접 노출의 경우, 직접 노출과 마찬가지로 연

구자가 4가지의 채소 중 임의로 2개의 채소를 선

정하여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였으며, 30명의 아동

이 당근과 브로콜리에 반복적으로 간접 노출되었

다. 간접 노출 프로그램은 채소의 실물 대신 채소

의 사진이 인화된 종이나 카드 조각 등 시각적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에 사용된 채소의 사진은 Canon

EOS_550D를 사용하여 800만 화소의 해상도로 촬

영된 사진으로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흰색

배경에 조리되거나 모양이 변형되지 않은 온전한

채소의 형태가 담긴 사진을 컬러 인쇄하여 사용

하였다. 직접 노출 조건에서 사용된 놀이 프로그

램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5회기의 교구

노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표 4), 그

내용과 형식은 실물 노출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간접 노출의 경우에도 연구자는 10회의 프로그램

중 1회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소

요 시간, 아동의 참여도, 담당 교사의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모두 30명의 아

동이 참가하였으며, 직접 노출 조건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아동은 10일 간 5회기의 프로그램을 2회씩

반복하여 참가하였고 프로그램 일정표는 연구자

에 의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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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목 준비물 내용

1 냠냠 맛있게 먹어요
채소그림,

얼굴그림판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는 동물 얼굴 그림판의 구멍 안으로 채소

그림카드를 집어넣기

2 채소로 얼굴 만들기 채소그림, 종이
채소그림을 다양한 모양으로 잘라 그림 조각으로 눈, 코, 입, 귀,

머리 등을 표현하여 붙이기

3 스티커로 채소 꾸미기
채소그림,

스티커
채소가 커다랗게 인쇄된 종이 위에 다양한 스티커를 붙여 꾸미기

4 싹둑싹둑 채소 자르기
채소그림,

가위, 종이

종이 위에 접시 그림을 그리고 채소 그림을 가위를 사용하여 다양

한 모양으로 잘라 붙이기

5 채소 낚시
채소그림,

낚싯대

자석이 달린 장난감 낚싯대를 이용하여 클립이 붙여진 채소 그림

카드를 건져 올리기

표 4. 간접 노출 프로그램

또한, 10일의 동일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수

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두어 참가 아동 간의 반

복 노출의 효과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통제 집

단의 경우 나흘에 걸친 총 4회의 사전 및 사후의

측정 절차는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나, 실험

조건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10일의 기간 동

안 별도의 교구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은 채

어린이집에서 평소와 같은 보육활동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통제 집단의 경우에도 실험 조건 참가

아동과의 형평성과 실험 참가에 대한 보상을 위

해 사후 측정이 완료된 이후 직접 노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양의 채소와 직접 노출 프로그램 매

뉴얼을 해당 어린이집 담당 교사에게 제공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총 29명의 아동이 참가하였다.

사후 측정. 반복 노출 프로그램 이후의 채소 섭

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측정과 같은 장소

에서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사후 측정이 이루어

졌다. 사전 측정과 마찬가지로 이틀에 걸쳐 총 2

회의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사

전 측정과 동일하다. 사전 측정과 마찬가지로 관

찰된 섭취량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질

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측정 당일에 어린

이집에 결석하여 한 번만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1회의 측정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n=18). 실험자

는 사후 측정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

사전 측정 당시 참가 아동의 양육자에게 배부되

었던 설문지를 어린이집 담당 교사를 통하여 수

거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0.0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사전 섭취량

이 집단별로 동등한 수준을 보고하는 지 확인하

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반복 노출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된 채소와 그렇지 않은 채소에 대한 사

후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

다. 세 번째로, 직접 노출 집단과 간접 노출 집단

의 노출 프로그램의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하여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

로 참가 아동의 기존 채소 섭취 빈도에 따라 섭

취량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



직접적․간접적 시각적 노출이 유아기 건강한 채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

- 697 -

직접 노출 간접 노출 통제 집단 F 유의도

사전 평균 사전 평균 사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노출 자극
2.44 1.72

- 1.95 .148
(1.52) (1.90)

통제 자극
2.54 1.65 1.83

2.72 .071
(1.59) (1.94) (1.65)

편식 심각도
3.22 3.23 3.08

.33 .720
(.72) (.73) (.79)

표 5. 집단 간 사전 섭취량 및 편식 심각도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주. 측정 단위는 채소의 섭취 개수(1개=1g)

집단 변인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t df 유의도

직접노출 노출 자극 4.88±3.05 7.37±3.13 -5.56 38 .000**

통제 자극 5.09±3.18 7.06±3.04 -4.48 38 .000**

간접노출 노출 자극 3.32±3.78 4.71±3.77 -2.45 30 .020
*

통제 자극 3.19±3.86 3.53±3.61 -.97 30 .337

통제 통제 자극 3.65±3.30 4.76±4.11 -2.32 34 .026
*

표 6. 반복 노출 프로그램 전후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

주. 실험집단의 경우 산출된 채소 섭취량은 노출 자극으로 선정된, 또는 통제 자극으로 선정된 2가지의 채소의 섭취량을 더

한 값이며, 통제 집단의 경우 4가지의 채소 섭취량의 평균에 2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측정 단위는 채소의 섭취 개수(1개=1g)

주. * p<.05, **p<.001.

여, 노출된 채소의 섭취 빈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

한 다음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노출 전후의

섭취량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평소 아동의 전반

적인 채소 섭취 빈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역

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노출 전후의 섭취

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 과

직접 노출, 간접 노출, 통제 집단의 사전 섭취

량 비교

반복 노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접 노출 집단,

간접 노출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섭취량이 동

질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채

소(노출 자극)와 노출되지 않은 채소(통제 자극)

의 집단 간 사전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 집단에 따라 노출된 채소와 그렇지 않은 채

소의 사전 측정값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 섭취행동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아동

의 편식의 심각도는 실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아 프로그램 이전의 집단 간의 섭취

행동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다(표 5).

반복 노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반복 노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된 채소와 노출되지 않고

통제 자극으로 사용된 채소 간의 프로그램 전후

섭취량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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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출(A) 간접 노출(B) 통제 집단(C) F 사후검증

사전평균 사후평균 사전평균 사후평균 사전평균 사후평균

(SD) (SD) (SD) (SD) (SD) (SD)

노출 자극
2.44 3.69 1.72 2.43

- - 2.12
(1.52) (1.57) (1.90) (1.87)

통제 자극
2.54 3.53 1.65 1.83 1.83 2.38

21.59* A>B,C
(1.59) (1.52) (1.94) (1.80) (1.65) (2.06)

표 7. 집단에 따른 반복 노출 프로그램 전후의 채소 섭취량의 차이

주. 측정 단위는 채소의 섭취 개수(1개=1g)

주. * p<.05.

그림 2. 집단 간 노출 프로그램 전후의 섭취량 변화

통해 분석한 결과 직접 노출 집단의 경우 반복

노출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자극으로 사용된 채소

와 통제 자극으로 사용된 채소 모두에서 채소 섭

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1). 간접 노

출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노출 자극으로

사용되었던 채소는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

였으나(p<.05), 통제 자극으로 사용된 채소의 증

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통제

집단에서도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 간의 채소 섭

취량에서 유의미한 변화(p<.05)가 보고되었다. 결

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노출 형태에 따른 반복 노출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

노출 프로그램 전, 후로 섭취량의 변화가 집단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출 자극의 경우 직접 노출 집단과 간접

노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통제 자극의 경우 직접 노출 집단과 간접

노출 집단 및 통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었다(F(2,104) = 21.59, p<.05). 결과는 표 7

과 같으며, 집단 간 노출 조건에 따른 사전-사후

의 섭취량의 변화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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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조건 섭취 빈도 M(SD) t df 유의도

직접 노출 모두 높음 .88(.83) 2.11 3 .125

하나만 높음 1.19(1.41) 2.92 11 .014
*

모두 낮음 1.34(1.50) 4.27 22 .000
**

간접노출 모두 높음 1.25(1.66) 1.69 4 .167

하나만 높음 .25(.71) 1.00 7 .351

모두 낮음 .78(1.87) 1.71 16 .106

통제 고빈도 .46(1.61) 1.08 13 .299

저빈도 .20(.69) .92 9 .382

표 8. 노출 자극의 섭취 빈도에 따른 반복 노출 프로그램 전후의 섭취량의 차이

주. * p<.05, **p<.001.

섭취 빈도에 따른 노출 효과의 차이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채소의 기존 섭취 빈도

에 따라 반복 노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섭취빈도 및 선호도 조사지

에 따라 보고된 아동의 기존 섭취 빈도를 기준으

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채소의 섭취 빈도

를 보통(1주일에 2-3회) 또는 그 이상의 빈도로

응답한 경우 해당 채소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

로 해석하였고, 거의 먹지 않음(1주일에 1회 이하)

또는 그 이하의 빈도로 대답한 경우 해당 채소의

섭취 빈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기준

으로 노출 자극으로 사용된 두 가지의 채소 중

평소 섭취 빈도가 높다고 보고한 채소 개수에 따

라 집단을 나누어(모두 높음, 하나만 높음, 모두

낮음) 노출 프로그램 전후의 섭취량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해 채

소에 노출된 바가 없어 노출 자극으로 사용된 채

소가 없으므로, 선정된 4개의 전체 실험 자극 채

소 중 두 개 이상의 채소의 섭취 빈도가 높았던

‘고빈도’ 집단과 하나 이하의 채소의 섭취 빈도가

높았던 ‘저빈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개의 채소만이 섭취 빈도가 높다고 보고한 아

동의 경우 직접 노출 프로그램을 통해 섭취량의

증가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05). 또한

모든 채소의 섭취 빈도가 낮았던 아동이 직접 노

출을 경험하였을 때에도 채소 섭취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001). 그러나 두 가지 채소에 대해

모두 높은 섭취 빈도를 보고한 아동의 경우 직접

및 간접 노출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1개의

채소만이 섭취 빈도가 높다고 아동의 경우 간접

노출 프로그램에서는 유의미한 섭취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통제 집단에서는 채소의 섭취

빈도와 무관하게 섭취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다(표 8).

또한 섭취 관련 질문지를 통하여 평소 아동이

간식으로 채소를 섭취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집

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소 간식으로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은 29명, ‘가끔 먹는

다’고 응답한 아동은 45명, ‘자주 먹는다’고 응답한

아동은 11명이었으며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아동

은 없었고 5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아동의 응답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이 직접 노출 프로그램을 경험했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700 -

노출 조건 채소 섭취 M(SD) t df 유의도

직접 노출 먹지 않음 1.19(1.40) 2.95 11 .013
*

가끔 먹음 1.15(1.15) 4.25 17 .001
**

자주 먹음 .37(1.16) .64 3 .565

간접노출 먹지 않음 .97(1.78) 1.64 8 .140

가끔 먹음 .01(.86) .07 15 .943

자주 먹음 1.83(1.26) 2.52 2 .128

통제 먹지 않음 .37(1.23) .86 7 .418

가끔 먹음 .60(1.24) 1.60 10 .140

자주 먹음 -.34(1.77) .39 3 .723

표 9. 전반적인 채소 섭취 여부에 따른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의 효과 차이

주. * p<.05, **p<.01.

경우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p<.05),

가끔 먹는다고 응답한 아동도 직접 노출 프로그

램을 통해 섭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p<.01). 그러나 자주 먹는다고 응답한 아동의 경

우 직접 노출을 통한 섭취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접 노출 집단 및 통제 집단에서는 아

동의 평소 채소 섭취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조건

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음식의 시각적 노출이 실제

섭취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한 시각

적 노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에게 2주 동안

회기를 진행한 후, 채소 섭취량에서 회기 전후에

차이를 보이는 지 조사하였다. 또한 시각적 노출

프로그램을 채소의 실물을 사용한 직접 노출과

채소의 시각적 정보만을 담은 사진을 사용한 간

접 노출로 이분하여 노출을 사용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반

복적 노출의 효과가 기존의 채소 섭취 빈도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의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노출은 음식 섭취량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각

적 노출이 아동의 음식 선호도를 증가시킬 뿐 아

니라(Heath et al., 2010, 2011; Houston-Price et

al., 2009a, 2009b), 실제적인 음식 섭취량의 증가

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

다(Houston-Price et al., 2009b). 맛 노출뿐만 아

니라 시각적 노출도 음식 섭취량의 변화를 가져

왔다는 사실은, 섭취 행동의 직접적인 경험 없이

도 음식의 선호도와 실제 섭취 행동을 변화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시각적인 노출만으로도 변화 가능한 음식

의 친숙도가 유아기의 음식 선호도와 섭취 여부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

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Gerrish, &

Menella, 2001; Wardle et al., 2003b).

이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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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채소에 대한 편식은 대부분의 아동에게 매

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식사 문제이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부모들이 편식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어르고 달래기 또는 강제로 먹

이기(김혜진 등, 2008)로, 이 방법은 일시적인 섭

취 증가를 가져올 순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음식

에 대한 거부를 더 악화시키고, 섭취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격, 떼쓰기 등의 문제 행동을 발생시

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안 방법의 개발이 절실

하다. 따라서 시각적 노출로 실제적인 음식 섭취

량이 증가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고무적으로,

추후 그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임상

적인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다. 시각적 노출은

아동의 즉각적인 섭취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식과 섭취 강요로 인

한 부정적인 연합 학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

라서 양육자와 치료자가 부작용이나 문제 행동의

발생 위험 없이 가정이나 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사회적 타당도가 높은 중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노출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바

와 같이 직접노출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영

상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형태의 노출이 가능하

다. 간접 노출은 실제 음식의 노출에 비해 교구의

사용이 보다 간편하며, 반복적인 교구의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 음식과 같은 변질의 위험성이 없

어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 뿐만 아니라

시각적 노출은 식사 장면 외의 학습 장면 등에서

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맛 노출

에 비하여 시각적 노출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실제적인 섭취 행동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본 연구가 두 번째에

불과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시각적 노출의 효

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음식의 실물을 사용한 직

접노출과 음식의 사진을 사용한 간접노출의 효과

를 직접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직접노출과 간접

노출 모두 아동의 섭취량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

적인 노출 방법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직접노출(Birch et al., 1987; Birch &

Marlin, 1982; Pliner, 1982; Wardle et al., 2003)과

간접노출(Houston-Price et al., 2009a; Houston-

Price et al., 2009b; Heath et al., 2010)의 효과성

을 보고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노출했던 채소 이외의 다른 채소에까지

일반화되어 섭취량의 변화가 나타났던 직접노출

과 달리, 간접노출은 목표했던 노출 자극에 국한

되어 효과가 나타났으며, 노출하지 않았던 통제

자극의 변화량은 통제 집단보다도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나 반복 노출의 효과가 더 제한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 노출의 상대적 우월성

은 동물이나 특정 대상과 관련된 공포증 문헌에

서 일관적으로 보고되는 실제 노출(in vivo

exposure)의 우월성(Beidel, Turner, & Morris,

2000; Choy, Fyer, & Lipsitz, 2007)과 일맥상통한

다.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반복적이

며 직접적인 경험은 자극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

시키며, 이후의 거부 반응을 감소시킨다

(Emmelkamp, 1982). 유아기 편식은 반복적인 노

출을 통해 완화된다는 점에서 공포 반응과 유사

한 특성을 지니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실제 노출

의 우월성은 유아기 편식과 공포증의 기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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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식의 노출에 있어서 실제 노출은 음식의 외형

뿐 아니라 음식의 냄새나 질감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Heath et al., 2011),

기존 연구에서는 유아기 편식의 완화를 위해서는

실제 노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Pliner &

Salvy, 2006),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같은 실제

노출의 중요성을 지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시각적 노출이

채소에 대한 편식행동을 보이던 아동의 채소 섭

취량 증진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기존 채소

섭취 빈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했을 때, 채소 섭취

빈도가 낮았던 아동, 즉 채소에 대한 편식 행동을

보고했던 아동은 시각적 노출 이후 채소의 섭취

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편식 행동을 보인 음식에서 시각적 노출의 효과

가 더 두드러졌다고 보고한 서구의 기존 연구 결

과와 일치하는 동시에(Houston-Price et al.,

2009a; Heath et al., 2010) 편식행동을 보이는 아

동의 행동 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

법으로써 시각적 노출의 효과성을 지지해 준다.

편식 행동이 심각한 아동일수록 섭취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공격, 떼쓰기, 일탈 등의 문제 행동이 발

생할 소지가 높은데(Carruth & Skinner, 2000),

이는 실제로 음식에 대한 노출이 효과적인 방법

임에도 현장 사용이 제한되어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시각적 노출은

또래에 비해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두

드러지거나, 맛보기 과정에서 부정적인 행동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채소 섭취 빈도가 높았

던 아동, 즉, 이미 채소를 자주 섭취하고 있는 아

동의 경우에도 회기 이후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모두 채소 섭취량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미 채소가 익숙한 아동

들에게도 시각적 노출이 섭취량의 감소 등의 악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편식 문제의 유무와 상

관없이 일상에서 모두에게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반복적 노출의 효과성을 검증한 기

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을 가

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노출의 효과를

실제 섭취량의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섭취량의 변화를 설문이나 양육자 면담을

통하여 조사한 것이 아닌 연구자가 직접 회기 전

후의 채소 섭취량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각적 노출이 실제 음식 섭취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각적 노출의

효과를 살펴 본 기존 연구에서는 대다수가 실제

음식 섭취행동이 아닌 음식에 대한 응시시간이나

설문, 면담 등을 통해 보고된 선호도를 종속 변인

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섭취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노출 전후로 실제 섭취량을 직

접 측정하여 시각적 노출 이후 섭취량의 증가한

것을 확인함으로서, 음식의 시각적 노출이 아동의

실제 섭취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참가 아동들의 일상생활이 이루

어지는 어린이집에서 수행되어 보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시각적 노출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실험실이 아니라 평소 아

동의 식사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일상생활

에 가까운 아동의 섭취 행동이 측정된 결과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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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높은 타당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노출 프로그램이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어

린이집 담임교사들에 의해 수행됨으로서, 시각적

노출의 적용의 용이성을 검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적 노출은 부작용과 문제행동 발

생의 위험이 적고,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양육

자나 교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연

구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교사가 프로그램 절

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시각적 노출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각적 노출이 일반

양육자나 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사회적 타당도 또한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2주간 10회기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심리사회적 요인

및 일상생활의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10회기의 반

복적 노출은 기존 문헌을 통해 검증된 횟수로 아

동의 섭취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에 유의미한

기간이었다. 그러나 섭취량의 변화 이외의 다른

세부적인 변화를 평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 기간이었으며, 이로 인한 효과성 검증의 한

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시행과 이에 따른 반복 측

정을 통하여 시각적 노출의 추가적인 효과를 확

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시각

적 노출이 실제 식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노출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노출되지 않은 통제 자극의 섭취량

도 유의미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반

복적인 노출은 실험자극과 비슷한 식이섬유군 음

식의 섭취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의 섭취량의 측정

이 아닌 아동의 실제 식사행동의 변화가 있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은 시각적 노출 방법의 사회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아동의 전반적인 식사 행동의 변화를 평

가하는 연구 도구를 통해 실제 식사 중 식이섬유

군 섭취 행동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비교함으로

서, 반복 노출을 통한 아동의 실제 식사행동의 변

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반복적 노출 이외에도 아동

기 편식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한 연구가 실시될 것을 제안한다. 유아기에는

낯선 음식에 대한 편식 행동이 두드러지지만, 유

아기의 편식 행동의 원인은 한 가지에만 국한되

지 않는다. 아동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일부

편식 행동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음식의 친숙도

가 아닌 음식의 특성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

의 차이일 수 있다(Heath et al., 2011).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복 노출을 통해 음식의 친숙도를 변

화시키기 보다는 연합이나 보상 등의 다른 전략

으로 사용하여 음식의 선호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중재 방법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

(Heath et al., 2011). 따라서 아동의 편식 행동의

원인에 따라 반복적 노출 전략의 효과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 노출 외에도 보상이

나 연합과 같은 편식행동 중재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다른 방법을 병행하거나, 이와 같은 전략

간의 효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아동기 편식의

복잡한 원인과 효과적인 전략 간의 관계를 조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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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Toddlers’ Vegetable Eating

Jeong-hyun Choo Kyong-Mee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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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the effectiveness of a visual exposure program

to increase toddlers’ vegetable eating habits 2)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between

direct and indirect exposure groups, 3)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previous frequency of consumption. A total number of 104 children, aged 24 to 48 months old,

participated in the exposure program in which the direct exposure used real vegetables and

the indirect exposure used pictures of veget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the direct and

the indirect exposure increased the amount of vegetable eating. The amount of vegetables not

exposed during the experiment was increased in the case of direct exposure than in the

indirect and the control groups. Based on the frequency of consumption, the effectiveness of a

visual exposure was observed only in the direct and the low-frequency group.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visual exposure was an effective method for improving vegetable

consumption, and to change the children’s actual intake of food, real food exposure would be

more effective.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food neophobia, toddlers’ vegetable eating, repeated exposure, visual exposure,

direct exposure, indirect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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